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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이후 약 30년 동안 쿠웨이트 사막에 방치

되어 있는 유출원유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성분

변화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음.

쿠웨이트 버간(Burgan) 지역의 오염토양에서

깊이별로 채집된 시료를 분석한 연구팀은, 사막의

높은 표면 온도로 인한 기화 현상과 햇빛에 의한

광분해로 인해 유출 원유가 산화되면서 유해성을

지닌 환경 오염물질인 분해산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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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차원가스크로마토그라피/고분해능질량분석을통해

얻은유출원유시료들의이차원가스크로마토그램데이터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전쟁배상금을 활용해

“Kuwait Environmental Remediation Program 

(KERP)”을 추진하는 등 걸프전으로 인한 원유유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걸프전 유출원유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성분 변화

연구 성과가 토양오염 복원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